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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지자기학(archeomagnetism)은 지질학적으로 짧은 수십에서 수천 년의 주기로 변화하는 지구자

기장의 영년변화(secular variation)를 이용하여 고고학적 유적 또는 유물의 사용 시기에 대한 정량적

인 정보를 제공한다. 영년변화는 변화 양상과 주기가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확

한 표준변화 곡선의 확립이 고고지자기학적 연대측정에 필수적이다. 
강자성(ferromagnetism) 광물을 포함한 고고학적 유물은 큐리온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 된 후 상온으로 

냉각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지구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열 잔류자화(thermoremanent magnetization)
의 형태로 기록된다. 한번 획득된 열잔류자화는 온도가 큐리온도 이상으로 재가열 되지 않는 한 변하

지 않는다. 따라서 열잔류자화의 방향 및 고지구자기장 세기를 측정하여 이미 알려진 그 지역의 표준

영년변화 자료와 비교하면 유적 또는 유물이 최종적으로 가열되었던 연대를 측정 할 수 있게 된다.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모두를 이용하여 고고지자기학적 연대측정이 이루어지

는 반면 국내에서 수행되는 고고지자기학 연구에는 고지구자기장 세기 자료가 전무하여 방향을 통한 

연대측정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 사용되는 표준영년변화 곡선은 교토를 중심으로 한 

서남일본의 여러 고고학적 유적으로부터 얻어진 과거 2000년간의. 고영년변화를 한국의 충주를 기준

으로 Conversion via pole(CVP)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측정된 고

고지자기 연대측정 자료가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며 보다 정확한 표준곡선의 확립을 위해서는 차

후 한반도 내의 많은 고고학적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구, 창원, 양산, 진해, 진주 등지에 분포하는 가마와 아궁이 유적에서 추출한 고고지

자기 방향을 한반도 고영년변화 곡선(Korea paleosecular variations)과 비교하여 연대를 측정 하였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영년변화 곡선의 유효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전 세계의 고고지자기 자료

를 이용하여 얻어진 과거 3000년간의 지구자기장 모델인 ARCH3K.1과 추출한 고고지자기 방향을 비

교하여 연대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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